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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is study applied the SWOT–AHP hybrid approach to identify and prioritize strategic factors for maritime college development. Based on literature review and expert surveys, 23 factors were evaluated using Expert Choice 11.5. Results showed that “high employment rate as a specialized maritime university” (0.199) ranked first, followed by “improvement of seafarer welfare” (0.081) and “field-oriented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0.077). The findings suggest that maritime colleges should adopt growth-oriented strategies linking internal strengths—employment competitiveness, practical training, and international-standard education—with external opportunities such as policy support and rising global seafarer demand. Four strategic directions were derived: enhancing career appeal (S–O), improving training systems (S–T), promoting maritime awareness (W–O), and expanding lifelong education (W–T). This study provides actionable insights for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and sustainability of maritim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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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 론
      해운산업은 전 세계 교역량의 약 80%를 담당하며 국가 경제·안보 및 해양공급망 안정성에 전략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반 산업이다(UNCTAD, 2023).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탈탄소화 규제 강화, 4차 산업혁명 기반의 디지털 전환, 자율운항선박(MASS) 기술의 상용화 등으로 해운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운·해사 인력에게 요구되는 직무역량 또한 고도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관련하여 국내 연구들은 자율운항 및 스마트십 도입, 디지털 기술 확산, 친환경규제 강화 등을 배경으로 향후 해기사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으로 대체연료 및 친환경 선박 운용 역량, 에너지 효율 및 탄소배출 관리 능력, 디지털 항해·자동화 시스템 운용능력,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역량, 사이버보안 및 디지털 리스크 대응능력 등을 제시하고 있다(Lim and Shin, 2022; Kim et al., 2022). 이러한 논의는 해사대학이 전통적인 직무 중심 교육을 넘어 친환경·디지털 기반의 미래 직무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해기사 교육은 국제적으로도 다양한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IMO(2025)는 STCW 전면 개정 논의에서 탈탄소화·디지털 전환·자율운항선박 시대에 대응한 신규 역량 반영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였다. 또한 ICS and BIMCO(2021)와 DNV and ICS(2022)는 전 세계 숙련 해기사의 구조적 부족과 기술전환에 따른 재교육 수요 확대를 지적하며 해사교육체계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Lee et al.(2022)와 Shin and Shin(2024)은 해기사 인력의 수급 불균형과 해사교육의 구조적 제약을 실증적으로 제시하며 인력양성 체계의 개선이 시급성을 강조하여ᅟᅡᆻ다. 한편 국내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 위기는 해양특성화 대학의 교육·운영 기반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외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Statistics Korea(2025)는 합계출산율이 0.79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임을 보고하였으며, Son et al.(2024)은 비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신입생 충원율 하락과 학생구성 변화(성인학습자·외국인 유학생 비중 증가)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해사대학의 생존 가능성뿐 아니라 국가 해운·해사 인력 공급 체계에 구조적 병목을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해사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해운산업의 인력 수급 전망과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해 왔다. Ahn et al.(2017)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선원 재교육 체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Jeon and Lee(2020)는 해기 전승 체계 구축과 해기사 직업 인식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Lee et al.(2022)은 상선 해기사 인력 수요·공급 예측을 통해 향후 인력 불일치가 심화될 것이라 전망하였고, ICS and BIMCO(2021)는 전 세계 숙련 해기사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각국 해사교육기관의 역할 강화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정책적 제언이나 진단 중심의 논의가 대부분이며, 해사대학 내부의 전략 요인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고 그 상대적 중요도를 정량적으로 도출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SWOT 분석은 조직의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을 체계적으로 도출하는 데 유용하지만, 요인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제약을 보완하기 위해 Kurttila et al.(2000)은 의사결정 계층 구조(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와 SWOT을 결합한 SWOT–AHP 하이브리드 기법(SWOT–AHP hybrid approach)을 제안하였다. AHP는 Saaty(1980)에 의해 개발된 다속성 의사결정(Multi-Criteria Decision-Making, MCDM) 기법으로,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평가요소의 상대적 중요도를 계량화하고,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CR)을 통해 판단의 논리적 일관성을 검증할 수 있다(Saaty, 2008). 이후 SWOT-AHP 기법은 경영전략, 환경관리, 관광개발, 교육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정성적 요인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략계획 도구로 자리매김하였다(Oreski, 2012). Chae and Lee(2020)는 부산항 전략 요인의 중요도를 SWOT–AHP로 분석하여 항만 경쟁력 제고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M해양대학교 해사대학을 단일 사례로 설정하고, SWOT–AHP 기법을 적용하여 발전전략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정량적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으로 M해양대학교를 선정한 이유는, 본 대학이 STCW 기준에 부합하는 해기 교육체계와 실습 기반 교육환경을 운영하고 있어 국내 해사교육기관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구조적 특성과 정책적 과제를 반영하기에 적절하기 때문이다. 또한 해양특성화 국립대학으로서 교육·연구·정책 연계 측면에서 분석 가치가 있는 사례라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해사대학의 내부 역량과 외부 환경 요인 간 상호작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해운 전문 인력 양성 역량의 지속가능한 강화’라는 상위 목표에 부합하는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나아가 해사교육기관의 전략 수립 과정에서 정성적 진단을 정량적 근거로 보완함으로써 해사대학의 정책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국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개요
        본 연구는 M해양대학교 해사대학을 단일 사례로 설정하여 SWOT–AHP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발전전략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정량적으로 도출하였다. 연구 설계는 다음 세 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문헌 검토와 전문가 협의를 통해 해사대학의 내부 강점(Strengths)과 약점(Weaknesses), 외부 기회(Opportunities)와 위협(Threats)을 도출하였다. 둘째, 도출된 요인을 기반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 구조를 설계하고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 설문을 실시하였다. 셋째, 응답 결과를 분석하여 요인별 가중치를 산출하고, 일관성비율(Consistency Ratio, CR) 검증과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2. SWOT 요인 도출 절차
        SWOT 요인 도출의 재현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근 10년간(2015–2025) 국내외 해사교육, 해운인력, 항만·해운 정책 관련 문헌을 폭넓게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총 52개의 잠재 요인을 1차로 수집한 뒤, 개념적 중복·유사성이 높은 항목은 통합·정제하였다. 또한 요인 구성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SWOT–AHP 기반 전략 분석 연구(Kurttila et al., 2000; Oreski, 2012; Chae and Lee, 2020)의 분류체계와 도출 절차를 준거로 삼았다. 특히 Chae and Lee(2020)가 부산항의 경쟁력 요인을 SWOT–AHP로 구조화한 접근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도 문헌 기반 요인 목록을 정리한 후 전문가 검증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이후 학계·산업계·행정 분야 전문가 8인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브레인스토밍과 협의 과정을 진행하였다. 각 요인의 포함·제외 여부, 개념 정의, 분류 적합성에 대한 검토하였으며, 문헌 검토와 전문가 논의에서 모두 2회 이상 언급된 항목을 기준으로 최종 23개의 SWOT 요인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SWOT 요인 도출 과정이 체계적이고 반복 가능한 방식으로 구성되었으며, 요인의 선정 기준과 분석의 객관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SWOT 요인의 분류는 내부 통제 가능성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강점(Strengths)과 약점(Weaknesses)은 해사대학 내부의 조직·교육·인적 역량 등 대학이 직접 관리·개선 가능한 요인으로 정의하였으며, 기회(Opportunities)와 위협(Threats)은 정부 정책, 산업 구조, 사회 인식 등 대학이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환경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해기직 기피인식’과 ‘해운산업 인지도 저조’는 사회적 인식과 관련된 외부 요인에 해당하지만, 대학의 전략적 개입을 통해 일정 부분 개선이 가능한 특성을 갖는다. 해운산업의 중요성과 전문직으로서의 가치를 알리는 홍보활동, 체험 프로그램, 롤모델 강연 등은 학생 및 일반 대중의 직업 인식 개선과 인재 유입 촉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Lee et al., 2025). 또한 ‘지역 산업 인프라 부족’ 역시 외부적 여건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산학협력 확대, 현장실습 네트워크 강화, 지역 산업체 연계 프로그램 개선 등을 통해 대학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가능한 요소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위의 세 요인은 외부적 성격을 일부 포함하더라도, 대학의 내부 정책과 교육 전략을 통해 변화 가능하다는 점에서 내부 약점(Weakness)으로 최종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 기준은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합의된 내용이며, 이후 전략 도출 단계(S–O, S–T, W–O, W–T)에서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하였다.

        도출된 최종 요인은 다음과 같다.

        
          	• 강점(6개): 높은 취업률, IMO-STCW 기반 국제표준 교과, 현장 밀착형 산학협력체계 구축, 재학생 100% 수용 가능한 캠퍼스 인프라, 국가필수인력 해기사 양성, 전국 단위 학생 분포


          	• 약점(6개): 지역 인지도 한계, 인력·예산 부족, 연구기반시설 부족, 지역 산업기반 취약, 해기직 기피인식, 해운산업 인식저조


          	• 기회(6개): 최첨단 선박 도입에 따른 해양산업시대 도래, 4차 산업 신기술에 대한 국가 기술개발 지원, 해기사 글로벌 부족, 선원처우 개선, 자국 선대 필요성 강화, 해양안전기본법 제정에 따른 해사인력재정지원 확대


          	• 위협(5개): 학령인구 감소, 장기승선 기피, 대체복무 축소, 국립대학 통폐합 계획 등의 정부 정책 변화, 교육부 재정지원 방식 변화


        

      

      
        3. AHP 구조 및 설문 설계
        AHP는 Saaty(1980)가 제안한 다속성 의사결정(Multi-Criteria Decision-Making) 기법으로, 쌍대비교를 통해 평가요소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정하고 일관성비율(Consistency Ratio, CR)을 통해 판단의 합리성을 검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계층 구조는 [Fig. 1]과 같다.

        
          
          

          [Fig. 1] 
				
          

          
            Hierarchical structure of SWOT factors for Maritime College development strategies.
          
          

          

        

        설문지는 Saaty(2008)의 기준에 따라 9점 척도(1 = 동일 중요, 9 = 절대적 중요)로 구성되었으며, 두 요인 간 상대적 중요도를 판단하도록 설계하였다. 설문 대상자는 해사교육, 해운·물류, 정책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로서, 해사대학 교수, 해운·조선업계 임직원, 해양행정 공무원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는 2025년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다. 총 2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17부를 회수하였으며(회수율 85%), 이 중 CR이 0.1 이하로 일관성을 충족한 15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응답 자료는 고유벡터 방식(eigenvector method)을 적용하여 그룹별 및 세부 요인별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는 모든 전문가에게 연구 목적과 활용 범위를 사전에 고지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진행하였다. 모든 응답자는 익명 처리되었으며, 참여 전문가들은 M해양대학교와 직접적인 행정적 이해관계를 갖지 않음으로써 결과 해석 및 보고 과정에서의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였다.

      

      
        4. 분석 및 검증 절차
        AHP 분석은 Expert Choice 11.5와 Excel 매크로를 병행하여 수행하였으며, 각 요인의 국소(local) 및 전역(global)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모든 판단 행렬에 대하여 일관성지수(Consistency Index, CI)와 일관성비율(Consistency Ratio, CR)을 산정하였으며, CR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식인 CR = CI/RI에 따라 계산하였다. SWOT 네 그룹의 평균 CR 값은 0.02~0.04 범위, 중앙값은 0.035로 나타나 일반적인 수용 기준인 0.1 이하를 충분히 충족하였다. 또한 판단행렬 간 응답 편차를 점검하기 위하여 델타(Δ) 값을 산출한 결과, Δ 값은 모두 0.03 미만으로 나타나 전문가 응답 간 변동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전문가 판단의 일관성과 분석 결과의 신뢰성이 확보되었음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의 안정성과 실무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과 시나리오 분석(scenario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민감도 분석에서는 각 요인의 가중치에 ±10% 교란값을 부여한 결과, 상위 5개 전략 요인 중 1~3순위(높은 취업률, 선원 처우 개선, 현장 밀착형 산학협력 체계)는 변동이 없었다. 4~5위 요인(국제 STCW 기반 교육체계 구축, 국가필수인력 양성기관으로서의 위상)은 일부 순위 교체가 있었으나, 차이는 ±0.002 이내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국립대학 통폐합 및 학령인구 급감 등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우선순위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핵심 3개 요인의 순위 변동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본 모형이 주요 외생 변수 변화에도 일관된 전략적 우선순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 결과
      
        1. SWOT 그룹별 상대적 중요도
        SWOT–AHP 분석을 통해 해사대학 발전전략 수립과 관련된 내부·외부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정량적으로 산출하였다. SWOT 4개 범주(강점, 약점, 기회, 위협)의 중요도를 비교한 결과, 강점 요인이 0.44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전체 전략요소 중 1순위로 평가되었다. 이어 기회 요인(0.256)과 위협 요인(0.164), 약점 요인(0.140) 순으로 도출되었으며, 전체 판단 행렬의 일관성 지수는 CR = 0.03으로 기준치(0.1 이하)를 충족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해사대학의 발전전략이 내부 역량 강화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강점 요인이 전체의 44%를 차지한다는 점은, M해양대학교가 교육 인프라, 교과체계, 산학협력 등 내부 자원의 경쟁우위를 기반으로 성장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편, 약점 요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기회와 위협 등 외부 환경 요인의 합이 전체의 42%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외생적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전략 또한 병행될 필요가 있다.

        
          <Table 1> 
				
          

          
            Relative Importance of SWOT Groups
          
          

        

        
          
            
              	SWOT Group
              	Weight
              	Rank
            

          
          
            	Strengths(S)
            	0.440
            	1
          

          
            	Weaknesses(W)
            	0.140
            	4
          

          
            	Opportunities(O)
            	0.256
            	2
          

          
            	Threats(T)
            	0.164
            	3
          

          
            	Consistency Ratio (CR) = 0.03
          

        

        

      

      
        2. 강점 요인(Strengths)의 중요도
        강점 범주에서는 총 6개의 내부 강점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AHP 분석 결과 각 요인의 중요도와 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장 중요한 강점 요인은 ‘해양계 특수목적대학으로서 높은 취업률’로서 상대적 중요도 값이 0.453으로 산출되었다. 이는 M해양대학교가 해양특성화 대학으로서 산업계와 밀접히 연계되어 졸업생들의 취업 경쟁력이 높다는 점이 핵심 강점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당 요인은 전체 전략요인 중에서도 전역가중치 약 0.199로 1순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해사대학의 교육체계가 산업 수요와 밀접히 연동되어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향후에도 산학연계 기반 교육 강화 및 맞춤형 인재 양성을 통해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요인은 ‘현장 밀착형 산학협력체계 구축’으로 중요도 0.175를 기록하였다. 승선실습, 해운·조선 업체 견학 등 실무 중심 교육활동은 학생들의 직무적응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해운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실무 역량 중심 교육체계가 내재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산업계 참여 확대, 공동 교육과정설계 등 산학협력 구조의 제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강점 요인은 ‘IMO STCW 기준에 부합하는 국제적 교육체계 구축’으로 중요도 0.133(3위)을 나타냈다. 이는 M해사대학이 국제 해사인력 양성 표준(STCW)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자격과 글로벌 운항능력을 갖춘 인력 배출에 경쟁우위를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STCW 개정 등 국제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개선과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Table 2> 
				
          

          
            Weights and Rankings of Strength Factors
          
          

        

        
          
            
              	SWOT Group
              	Sub-Factor
              	Weight
              	Rank
            

          
          
            	Strengths
(0.440)
            	High employment rate as a specialized maritime university
            	0.453
            	1
          

          
            	International-standard curriculum based on IMO STCW
            	0.133
            	3
          

          
            	Establishment of field-oriented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system
            	0.175
            	2
          

          
            	Campus capacity accommodating 100% of enrolled students
            	0.061
            	5
          

          
            	Training of nationally mandated licensed seafarers
            	0.130
            	4
          

          
            	Nationwide distribution of enrolled students
            	0.048
            	6
          

          
            	Consistency Ratio (CR) = 0.04
          

        

        

        그 외 요인으로는 ‘국가필수인력 해기사 양성’(0.130, 4위), ‘재학생 100% 수용 가능한 캠퍼스 인프라’(0.061, 5위), ‘전국 단위 학생 분포’(0.048, 6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로 평가되었다. 이는 정책적 위상이나 모집력 등의 요인이 교육성과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을 시사하지만, 이들 요소 또한 대학 경쟁력의 기반으로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전국 단위 학생 모집력은 지역 편중 완화와 인재 다양성 확보로 이어지며, 캠퍼스 인프라는 안전관리와 실습환경 개선을 통해 교육품질을 강화하는 핵심 기반이 된다.

        종합하면, 강점 요인 분석 결과는 M해양대학교 해사대학의 발전전략이 내부역량 강화형 전략(internal capability–oriented strategy)을 중심으로, 취업률·산학협력·국제표준 교육의 세 축을 기반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3. 약점 요인(Weakness)의 중요도
        약점 범주에서는 총 6개의 내부 약점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AHP 분석 결과 가장 중요한 약점으로 평가된 요인은 ‘지역 산업 인프라 부족’으로, 중요도는 0.202로 산출되었다. 이는 M해양대학교 해사대학이 위치한 지역 내 해양산업 관련 기업 및 연구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아, 대학의 연구활동과 학생 현장실습 기회가 구조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지역 해운·조선 산업 기반이 취약할 경우 학생들의 현장경험 축적과 취업 연계가 어려워지고, 산학협력 활성화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학 차원에서는 지역산업 연계 강화뿐 아니라 외부 네트워크 확충이 요구되며, 부족한 부분은 타 지역·해외 기관과의 공동 프로그램 운영, 연구교류 협약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자체·항만공사와 연계한 산업클러스터 조성, 타 해양도시 기관과의 공동 교육·연구센터 설립 등이 전략적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높은 약점 요인은 ‘해기직 기피인식’과 ‘해운산업 인식 저조’로, 각각 0.198의 동일한 중요도로 평가되었다. 이들 요인은 사회·문화적 인식과 관련된 요인으로, 해사대학 및 해기사 직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낮은 진로 선호도를 반영한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해운산업이 고되고 낙후된 업종이라는 인식이 존재하거나, 진로 탐색 과정에서 관련 정보 부족으로 인해 해기사 직업이 고려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확인된다. 이러한 인식 문제는 우수 신입생 유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재학생의 직업 자긍심 저하로 이어져 학업·직업 동기의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해사대학은 해운산업의 국가적 중요성과 전문직으로서의 가치를 강조하는 홍보활동 및 이미지 제고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고교생 대상 해양체험 프로그램, 해기사 롤모델 초청 강연, 산업 홍보 캠페인 등은 긍정적 인식 확산과 인재 유입 촉진에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Table 3> 
				
          

          
            Weights and Rankings of Weaknesses Factors
          
          

        

        
          
            
              	SWOT Group
              	Sub-Factor
              	Weight
              	Rank
            

          
          
            	Weaknesses 
(0.140)
            	Limited recognition as a small-sized local university
            	0.125
            	6
          

          
            	Shortage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0.135
            	5
          

          
            	Insufficient research-based facilities
            	0.142
            	4
          

          
            	Lack of regional industrial infrastructure
            	0.202
            	1
          

          
            	Students’ negative career perceptions of seafaring occupations
            	0.198
            	2
          

          
            	Low public awareness of the maritime industry
            	0.198
            	2
          

          
            	Consistency Ratio (CR) = 0.02
          

        

        

        네 번째로 중요한 약점으로는 ‘연구 기반 시설 부족’(0.142)이 도출되었다. 이는 해사대학 내 최신 연구장비 및 실험실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아 첨단 해양기술 연구와 실험·시뮬레이션 기반 교육에 제약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교수진의 연구역량 강화뿐 아니라 학생들의 실험·실습 교육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연구장비 확충과 실습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속적 투자가 요구된다. 아울러 외부 연구과제 유치, 산학·관 협력 연구센터 설립 등을 통해 연구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 외 요인으로는 ‘인적·물적 자원 부족’(0.135)과 ‘지방 소규모 대학으로서 낮은 인지도’(0.125)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로 평가되었다. 전문 인력 및 예산의 부족, 수도권 대비 낮은 대학 인지도 등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나, 본 연구에서는 다른 약점 요인에 비해 시급성이 낮은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었다.

        전반적으로 약점 요인 분석의 일관성비율(Consistency Ratio, CR)은 0.02로, 일관성 기준(0.1 이하)을 충분히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약점 요인 분석 결과는 해사대학의 발전전략이 ‘지역 산업 연계 강화–해운직업 이미지 개선–연구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내부 취약요인을 점진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즉 단기적으로는 인식 개선과 외부 협력 확대에 중점을 두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원 기반 확충과 연구체계 고도화를 통해 구조적 약점을 해소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4. 기회 요인(Opportunities)의 중요도
        기회 범주의 6개 외부환경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선원 처우 개선’으로, 중요도는 0.318로 나타났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숙련 선원 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해운업계가 근로환경 및 복지 향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ICS and BIMCO(2021)는 2026년까지 약 8만 명의 숙련 해기사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ITF(2023) 또한 인력 확보 경쟁이 임금 인상과 복지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산업 환경의 변화는 해사대학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해기사 직업에 대한 매력도 제고를 통해 우수 인재의 유입을 확대하고 재학생의 직업전망에 대한 기대를 높여 학업 몰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사대학은 산업계 동향을 산학협력 네트워크 및 취업 연계 교육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개선된 근로여건을 갖춘 양질의 일자리에 진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두 번째로 중요한 요인은 ‘해사안전기본법에 따른 제도적 지원 확대’로, 중요도는 0.214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해양안전 및 해사인력 육성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관심이 확대되고, 해사대학의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22년 제정된 「해사안전기본법」은 해사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문화하였으며, 시뮬레이터 현대화, 실습선 운영, 장학금 확충 등 교육 품질 제고를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환경은 해사대학이 정책적 자원 확보를 통해 교육여건 개선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해사대학은 관련 부처 및 산업계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정책 지원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세 번째 기회 요인은 ‘4차 산업혁명 신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기술개발 지원’으로, 중요도는 0.131이었다. 정부가 자율운항선박(MASS), 스마트항만, 해양데이터 분석 등 첨단 해양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해사대학의 교육·연구 혁신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한다. 국가 연구개발(R&D) 참여 및 산학 공동프로젝트 확대는 교수진의 연구역량 강화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실무중심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한다. 이에 따라 해사대학은 MASS·스마트십 등 기술혁신 분야와 연계된 교과과정 개편 및 실습환경 현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네 번째 요인은 ‘세계 선원 부족 현상’으로, 중요도는 0.122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해운시장 성장 속도에 비해 숙련 선원의 공급이 부족한 구조적 불균형을 의미하며, 국제교육기준(STCW) 기반 교육체계를 운영하는 해사대학에는 인력공급 거점으로서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영어 기반 해양교육 강화, 국제자격 취득 프로그램 확충 등을 통해 졸업생의 글로벌 고용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

        다섯 번째 요인은 ‘국제 정세 불안 속 자국 선대 확보의 전략적 중요성’으로, 중요도는 0.118로 산출되었다. 국제 분쟁, 해상 운송로 불안정 및 공급망 교란이 지속됨에 따라 각국은 자국 선대를 유지·확충하려는 정책적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국가 해운안보와 물류자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해사대학에는 전략적 해운인력 양성의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마지막 요인은 ‘최첨단 선박 도입에 따른 4차 해양산업 시대 도래’로, 중요도는 0.097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이는 기술의 확산 및 상용화 단계가 아직 초기 수준에 머물러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해운산업의 구조적 전환을 예고하는 요인으로서, 탄소중립·디지털 해운 기반의 미래 전문인력 양성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Table 4> 
				
          

          
            Weights and Rankings of Opportunities Factors
          
          

        

        
          
            
              	SWOT Group
              	Sub-Factor
              	Weight
              	Rank
            

          
          
            	Opertunities
(0.256)
            	Opportunities arising from eco-friendly and alternative fuel ships
            	0.097
            	6
          

          
            	National R&D support for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es
            	0.131
            	3
          

          
            	Global shortage of seafarers
            	0.122
            	4
          

          
            	Improvement of seafarer welfare and working conditions
            	0.318
            	1
          

          
            	Strategic importance of securing a national fleet amid global geopolitical tensions
            	0.118
            	5
          

          
            	Institutional support for maritime workforce development under the Maritime Safety Basic Act
            	0.214
            	2
          

          
            	Consistency Ratio (CR) = 0.04
          

        

        

        기회 요인의 일관성비율(CR)은 0.04로 나타나, 일반적인 기준(0.1 이하)을 충분히 충족하였다. 종합하면, 해사대학은 산업계 변화(선원 처우 개선), 정책환경 변화(제도적 지원 확대), 기술환경 변화(신기술 개발 지원) 등 외부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육혁신·산학협력·정책 연계형 발전전략을 추진함으로써 미래 해운·해사 인력 양성의 핵심 거점으로서 경쟁우위를 강화해야 한다.

      

      
        5. 위협 요인(Threats)의 중요도
        위협 범주의 5개 외부환경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장기 승선 기피’로, 중요도는 0.294로 나타났다. 이는 젊은 세대의 직업관 변화와 일·삶 균형에 대한 선호가 강해지면서 장기간의 선박 승선근무를 부담스럽게 인식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해기사 직업은 특성상 장기간 항해, 가족과의 분리, 높은 업무강도 등으로 인해 기피도가 높은 직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 변화는 해사대학의 지원자 감소와 우수 인재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해기사 공급 기반 약화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해사대학과 해운업계는 공동으로 직업 매력도를 제고하기 위한 홍보·복지 개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최근 선원 처우가 개선되고 있는 점은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할 수 있는 요소로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요구된다.

        두 번째 위협 요인은 ‘교육부 재정지원 방식의 변화’로, 중요도는 0.217로 나타났다.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이 경쟁·성과 중심 구조로 전환되면서, 해양특성화 국립대학을 포함한 지역 국립대학은 상대적 불리함을 겪고 있다. 특히 2025년부터 기존 대학혁신지원사업이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of Education)로 통합·개편되면서 중앙정부의 직접 지원이 축소되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재정 운영 체계로 변화하였다. 이로 인해 해사대학은 규모와 지역성을 이유로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글로컬대학 30’ 사업에서 해사대학이 통합 신청에도 불구하고 선정되지 못한 사례는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보여준다(Shipping Voice, 2025). 재정지원 축소는 실험·실습 장비 확충, 연구 인프라 구축, 교원 확보 등 교육역량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학은 자체 수입원 확보, 지자체 연계형 사업개발, 재정운용 효율화 등 능동적인 대응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세 번째 위협 요인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구조개혁 압박’으로, 중요도는 0.215로 나타났다. 저출산에 따른 대학 입학자원 감소는 모든 대학의 충원율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 소재 해양특성화 국립대학은 정원 감축이나 학과 통폐합 등 구조조정의 직접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해양전문교육의 지속성과 대학의 정체성 유지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해사대학은 국가 해양산업 인력공급의 핵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역사회 및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대체불가능한 교육성과를 제시함으로써 구조조정 압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위협 요인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축소’로, 중요도는 0.150으로 나타났다.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해양대학 졸업생에게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병역특례 경로를 제공해 왔으며, 우수 신입생 유치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정부가 제도의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축소는 해운업계의 인력난 심화와 우수 인재 외부 유출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관계 부처와의 정책 협의 및 대체 인센티브(해양인력 장려금, 교육비 지원 등) 마련이 필요하다.

        
          <Table 5> 
				
          

          
            Weights and Rankings of Threat Factors
          
          

        

        
          
            
              	SWOT Group
              	Sub-Factor
              	Weight
              	Rank
            

          
          
            	Threats 
(0.164)
            	Declining school-age population leading to intensified structural challenges
            	0.215
            	3
          

          
            	Changing lifestyle patterns reducing willingness for long-term seafaring
            	0.294
            	1
          

          
            	Reduction of alternative military service programs
            	0.150
            	4
          

          
            	Government policies on the consolid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0.124
            	5
          

          
            	Changes in financial support and subsidy scheme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0.217
            	2
          

          
            	Consistency Ratio (CR) = 0.02
          

        

        

        마지막 위협 요인은 ‘국립대학 구조조정 및 통폐합 정책’으로, 중요도는 0.124로 나타났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와 연계된 정책 변화 속에서 규모가 작은 국립대학이 통폐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내포하는 요인이다. 해양특성화 대학이 이러한 정책의 대상이 될 경우 해양전문교육의 기능 약화와 산업 인력공급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으나, 정책 변화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전반적으로 위협 요인의 일관성비율(CR)은 0.02로 나타나 기준(0.1 이하)을 충분히 충족하였다. 해사대학이 직면한 외부 위협은 학령인구 감소 및 직업 기피에 따른 학생 모집 기반 약화, 정부 재정지원 체계 변화에 따른 재정 불안정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해사대학은 특성화 전략 강화, 정책 대응력 제고, 자율적 재정·운영 기반 확립 등을 통해 이러한 외부 위협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6. 종합 우선순위
        앞서 도출된 SWOT 요인들의 상대적 가중치를 통합하여 최종 우선순위를 산출한 결과,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한 요인은 ‘해양계 특수목적대학으로서 높은 취업률’(S1)로, 전역 가중치(Global Weight)는 0.199로 나타났다. 이는 해사대학 발전전략의 최우선 목표가 취업률 제고에 있음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실무 중심 교육 강화와 산업계 맞춤형 인재양성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두 번째 우선순위 요인은 ‘선원 처우 개선’(O4, 0.081)으로, 이는 해운산업의 구조적 개선과 국제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외부적 기회요인으로 평가되었다. 해사대학은 이러한 긍정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의 직업만족도를 높이고 우수 인재 유입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세 번째 요인은 ‘현장 밀착형 산학협력체계 구축’(S3, 0.077)으로, 산업체 연계 교육의 전략적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는 산업 수요를 신속히 반영하는 교육과정 운영과 실습·인턴십 강화를 통해 교육성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의미한다. 그 밖에 ‘STCW 기준에 따른 교육체계 구축’(S2, 0.0585)와 ‘국가필수인력 해기사 양성’(S5,0.0572)도 상위권에 포함되어, 국제인증 기반의 교육 품질과 정책적 위상이 해사대학의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외부 기회요인 중에서는 ‘해사안전기본법에 따른 제도적 지원 확대’(O6, 0.0548)와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국가 R&D 지원’(O2, 0.0335)이 정책·기술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기회로 부상하였다. 반면, ‘장기 승선 기피’(T2, 0.0482)와 ‘교육부 재정지원 방식 변화’(T5, 0.0356)는 구조적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은 세부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와 종합 순위를 정리한 것이다.

        
          <Table 6> 
				
          

          
            Final Ranking of Relative Importance of Detailed Factors
          
          

        

        
          
            
              	Code
              	Detailed Factors
              	Local Weight
              	Global Weight
              	Rank
            

          
          
            	S1
            	High employment rate as a specialized maritime university
            	0.453
            	0.19932
            	1
          

          
            	O4
            	Improvement of seafarer welfare and working conditions
            	0.318
            	0.081408
            	2
          

          
            	S3
            	Establishment of field-oriented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system
            	0.175
            	0.077
            	3
          

          
            	S2
            	International-standard curriculum based on IMO STCW
            	0.133
            	0.05852
            	4
          

          
            	S5
            	Training of nationally mandated licensed seafarers
            	0.13
            	0.0572
            	5
          

          
            	O6
            	Institutional support for maritime workforce development under the Maritime Safety Basic Act
            	0.214
            	0.054784
            	6
          

          
            	T2
            	Changing lifestyle patterns reducing willingness for long-term seafaring
            	0.294
            	0.048216
            	7
          

          
            	T5
            	Changes in financial support and subsidy scheme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0.217
            	0.035588
            	8
          

          
            	T1
            	Declining school-age population leading to intensified structural challenges
            	0.215
            	0.03526
            	9
          

          
            	O2
            	National R&D support for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es
            	0.131
            	0.033536
            	10
          

          
            	O3
            	Global shortage of seafarers
            	0.122
            	0.031232
            	11
          

          
            	O5
            	Strategic importance of securing a national fleet amid global geopolitical tensions
            	0.118
            	0.030208
            	12
          

          
            	W4
            	Lack of regional industrial infrastructure
            	0.202
            	0.02828
            	13
          

          
            	W5
            	Negative social perceptions toward seafaring careers
            	0.198
            	0.02772
            	14
          

          
            	W6
            	Low public awareness of the maritime industry
            	0.198
            	0.02772
            	14
          

          
            	S4
            	Campus capacity accommodating 100% of enrolled students
            	0.061
            	0.02684
            	16
          

          
            	O1
            	Opportunities arising from eco-friendly and alternative fuel ships
            	0.097
            	0.024832
            	17
          

          
            	T3
            	Reduction of alternative military service programs
            	0.15
            	0.0246
            	18
          

          
            	S6
            	Nationwide distribution of enrolled students
            	0.048
            	0.02112
            	19
          

          
            	T4
            	Government policies on the consolid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0.124
            	0.020336
            	20
          

          
            	W3
            	Insufficient research-based facilities
            	0.142
            	0.01988
            	21
          

          
            	W2
            	Shortage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0.135
            	0.0189
            	22
          

          
            	W1
            	Limited recognition as a small-sized local university
            	0.125
            	0.0175
            	23
          

        

        

        이러한 결과는 해사대학의 발전전략 수립에서 강점(S)과 기회(O)를 결합한 S–O 전략의 우선 적용이 타당함을 보여준다. 해사대학은 높은 취업률과 산학협력 등 내부역량을 축으로 외부의 정책적 지원 및 산업환경 변화를 연계하여 실행 가능성이 높은 전략적 조합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반면 약점(W)과 위협(T) 요인은 단기적 대응보다 중장기 구조 개선 과제로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SWOT–AHP 기법을 적용하여 해사대학의 내부 역량과 외부 환경 요인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전략 요인 가운데 ‘해양계 특수목적대학으로서의 높은 취업률’(0.199)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여, 해사대학 발전전략의 핵심 목표가 취업률 제고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어 ‘선원 처우 개선’(0.081), ‘현장 밀착형 산학협력 체계 구축’(0.077), ‘국제 STCW 기반 교육체계 구축’(0.059), ‘국가필수인력 양성기관으로서의 위상’(0.057)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으며, 이는 해사대학이 내부 강점(취업률·산학협력·국제표준 교육)을 기반으로 외부 기회(선원 수요 확대·정책지원 강화)를 결합한 성장지향적 전략 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시사한다.

      SWOT–AHP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된 전략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S–O 전략(강점–기회 결합형)으로는 ‘높은 취업률’(S1)과 ‘선원 처우 개선’(O4)을 연계하여 해사계 진로의 매력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특히 고교생 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 직업현장 연계형 설명회, 해사직업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진학 유인을 체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취업률이라는 핵심 강점을 외부 기회 요인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S–T 전략(강점–위협 대응형)으로는 ‘현장 밀착형 산학협력’(S3)을 ‘장기승선 기피’(T2)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산학 공동 실습과정의 품질을 강화하고 육상·해상 간 경력 전환을 지원하는 직무트랙을 개발함으로써 승선기피 요인을 완화하고 진로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W–O 전략(약점–기회 보완형)으로는 ‘낮은 해운산업 인지도’(W6)를 ‘해사인력 정책지원 확대’(O6)와 연계하여 산업체 협력 기반의 홍보·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정책 수요를 반영한 교육·훈련 피드백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W–T 전략(약점–위협 최소화형)으로는 ‘지역산업 인프라 부족’(W4)과 ‘학령인구 감소’(T1)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기업·지자체·항만공사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재교육·평생학습 중심의 지역 기반 교육체계를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해사대학이 자원을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전략 영역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며, 제한된 재정·인력 여건 속에서도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근거를 제공한다. 특히 취업률, 산학협력, 국제표준 기반 교육체계는 해사대학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확인되었으며, 향후에도 산업계 협력 확대, 현장 중심 교육 강화, 국제자격 기반 품질관리 제고가 전략 추진의 주요 방향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SWOT 요인 도출과 AHP 분석이 전문가 패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표본 규모와 전문 분야가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표본 구성은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제약을 줄 수 있으며, 향후에는 산업계·정책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보다 폭넓한 표본 구성이 필요하다. 둘째, SWOT–AHP 기법은 전략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정량적으로 산출하는 데 유용하지만, 조직문화나 리더십 등 전략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성적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셋째, AHP는 요인 간 독립성을 전제로 하므로 해사교육 환경에 내재한 상호의존성과 인과 구조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DEMATEL, ANP 등 네트워크 기반 분석기법을 병행하여 전략 모형의 정교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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